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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사명이 복음전파에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막 1:38). 이에 우리 
교회는 총력 교회주변 전도와 단기선교를 통해서 국내외의 복음전파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나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겨울에도 변함없이 교회주변 전도 

가 실시되었고， 해외 단기선교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전파의 사 

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한 영혼을 향한 옹 성도들의 사랑(녹 19 :10)과 기도를 받 

으신(계 5:8) 주님이 자비와 긍훌을 베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 

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매주일 오후 4시 갈릴리훌에서 - 진행되어왔던 ‘선 

교기도회’ 가 다음 주일부터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회’ 로 확대 개 

편됩니다. 참석 대상자들뿐만 아니라 복음전파 사역을 사 ’ 

겐2:10， • • 2를륙빼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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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뻐우) 훌록 교외쭈번 먼도 
(우요1부예삐 후， 여면도꽤 

맹'I~우요2부예빼 후) 

I월 (획 훌혹 파외푸번먼도 
(14:00，납맨도꽤 

201링 (푸) 멍닫g혹여특뱉힘띤g뼈때 

.톨메llJq띤명예빼 후) 

22뭘 (빼 명윈혹여면웹 밤 
(뼈:30， 때1.3교육위롤꽤 

짚밑‘ (굉 멍흰헬 판매예빼:9:00， 11:00) 

강월 (푸) 뼈뼈흩 · 뼈맴면빼빼때 

공톨g홉K띤명예삐 루) 

모하는 모든 성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 

다. 기도회 후에는 반드시 찬양예 

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히 13:19). 

일^I : 매주일 오후 4시 장소 : 밀릴리훌 

대상 : 1681H 전도효| 모든 쪼|윈 
섣.:111도 후원자 및 참석 효l망자 

복음의 주제는 “믿 하는 것이다. 율법은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옹 세상으로 하 

음으로 말미암아 살 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롬 3:19~2이. 

리라”이다(롬 1:17). 

이렇게 서두를 마친 하나님께서 인간을의롭다하시고또그에게생명을주실 

바울은 아담이 에멘 때에 이는전혀 율법과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일 

동산에서 범죄한 이 이다. 그리스도인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은 율법의 도움이 

후로인류는모두가하나님의진노아래놓여있는자들임을 전혀 없이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그리스도인의 

자세하게 알려 준다{롬 1:18, 3:20). 이와 같이 구원의 길이 현실의 삶은 어떠한가? 이것은 로마서 7~에서 다룬다. 사 

전혀 보이지 않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 람들은혼자그냥 내버려두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룰 수 

가 나타났다{롬 3:21~24).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로워졌을 때에는 그 

삼으셨다{롬 3:25).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리스도와 맺은 새로운 관계 때문에 새로운 능력이 그리스도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지체로 인에게 옹다. 로마서 7:14~25 말씀에서 바울은 어떤 환경이 

삼으신 믿는 자들은 살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 나 조건에서도 율법은 구원의 길이 될 수 없음을 설명했다. 

암아 의로워진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된 자들로서 죽은 자가 아니요 산 자 앞에 의인이 될 수는 없다. 그리스도가우리의 의가 되신다. 

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 것은 우리에게 능력 

바울은 로마서 5~8장에서 로마서 주제의 후반부인 “살리 을 주어 율법을 지켜 의롭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 그리스도 

라”를 설명했다.5장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가 우리의 의가 되신 것은 바로 그 자체다. “그리스도가 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빛에 되어서 그리스도 리의 의가 되신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 

안에서 살고， 6장에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를 섬기며 그 로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된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 

리스도 안에서 산다.7쐐서는 율법으로 해방되어 그리스 는 것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근본적으로 다 

도 안에서 산다.7쐐서 배운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를 것이 없다. 이 세상에서 이룬 그싹도인의 일은 결코 그 

8장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종합해 보면 77cf이야말로 8장과 의 의를 위한 기초가 될 수 없다. 오직 복음의 위대함을 더 

연결되어 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개념은 로마서 드러나게 할 뿐이다. 복음은 율법의 의를 세우기 위한 수단 

의 중심 사상과 일치가 된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의로워지 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동}나님의 의’ 그 자체 

는 것은 물론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다. 율법은 인간들로 하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완전하고 충만한 의 

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죄로 하여금 극치에까지 이르게 다. 율법을 떠나서 의로워진 것 그 자체를 말해 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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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nda 

I Sermon for r빼 

MESSIAH’S FAMILY 

The record ofthe genealogy of Jesus the Messiah,- the son of David, the sòn Of Abraham 

(Matthew 1:1) 

W hen you 「ead 뼈ible God is there. It does not make a 

difference what language you read it in , He is still there. 

John 1:1 ~2 say,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H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끼 To clarjfy who He is , John 1: 14 says, “ And the Word 

became flesh , and dwelt among us, and we saw His glory, glory as 

of the only begotten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 00 

you believe that Jesus, the Messiah, was God from all eternity and 

yet joined Himself to sinf비 humanity? 00 you realize how great a 

miracle it was for Jesus to become flesh? The Bible tells us that 

Jesus the Messiah came to save sinners . Every sinner who gives 

their life to Jesus through faith becomes a child of God who 

receives eternal life. Believers are God ’s children! When you 

believe in Jesus, you become a member o.f the Messiah ’s family 

tree. Oavid sang, '“ 1 love You , 0 LORO, my strength. ’ The LORO is 

my rock and my fortress and my deliverer, My God, my rock, in 

whom 1 take refuge; My shield and the horn of my salvation , my 

stronghold"(Ps . 18:1 ~2). Li ke Oavid, all believers can refer to the 

Lord as my Jesus , my strength , my rock , my deliverer, my 

salvation , my shield , and my stronghold! Jesus the Messiah is 

your Messiah , your God, part of your family tree 

Today ’s Bible verse is the beginning of a long list of names 

associated with Jesus' legal , not natural , father. Many of the 

names mentioned come with godly life stories, but some come 

with bad and even te때le history. Matthew 1: 16 says, "Jacob was 

the father of Joseph the husband of Mary, by whom Jesus was 

born , who is called the Messiah." Jesus was born of Mary only 

and not of Mary and Joseph, “ Now the birth of Jesus Christ was 

as follows: when His mother Mary had been bethrothed to Joseph, 

before they came together she was found to be with child by the 

Holy Spirit"(Mt. 1 :18). Jesus was born by a virgin , just as the Old 

Testament has prophesied, “ Therefore the Lord Himself will give 

you a slgn ‘ Behold, a virgin will be with child and bear a son , and 

she will call His name Immanuel"(ls. 7:14). Jesus was 

miraculously conceived , and God chose Joseph and Mary for His 

family. The Messiah entered this world through a real human 

being , and grew up in a real human family. His hum8n family 

‘ background was not ideal , but it was part o'f God ’s perfect 

salvationplan . 

Jesus the Messiah was unique. He was God from all eternity and 

yet joined Himself to sinf비 humanity in the incarnation . He' was 

both God and man , who possessed all 

forever. Only Jesus could be an adequate‘ Savior; for He was 

human in order to be able to suffer and die. and He was God to 

make that death effective as payment for sin. The visible 

manifestation of God in Christ isamazing! The Bible tells us, "But 

as many as received Him, to them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even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who were 

born , not of blood nor of the will of the flesh nor of the will of man , 

but of God"(Jn. 1 : 12~13) . When you believe in Jesus you become 

born again . Your new birth is supernatural , containing ’ no human 

element ; nor does it lie within the scope of any human 

achievement. Jesus is God's 'only begotten' because He is the 

unique Son in a way totally different from any other whO believes 

and is born as a child of God simply because He is equal with God. 

Jesus the Messiah is spiritually amazing. He conquered the 

world , so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is saved. His human 

family tree contains some kings , prostitutes , faithful people , 

crooked people, jealous people, righteous people, and all kinds of 

twisted and humble people. When you look at His family wall , the 

bricks that contain His human ancestry give us exercise in hope. 

The acts of these people do not dictate who Christ will be. His life 

blended the divine and the human. Miraculous things happened as 

perfect divinity melded to murky humanity. Jesus redeemed a 

corrupt ancestry. In Christ God formed a person who is able to 

redeem everyone ’s family history, “ For God so loved the world ,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 but have eternal life"(Jn . 3:16). The Lord told 

Abraham , “ Go forth from your country, And from your relatives 

And from your father ’s house, To the land which 1 will show you; 

And 1 will make you a great nation, And 1 will bless you , And make 

your name great; And so you shall be a blessing;"(Gen . 12:1 ~2). 

Jesus Christ’s work is to redeem people and make right their line 

of descent 

My dear friends , as we look forward to celebrating the birth of 

Christ we are assured as we look back into history that our own 

family wall of bricks is not the end of the story‘ The Messiah ’s 

redemption awaits humanity, and its advent in the incarnation 

brings us the indwelling of Christ . Jesus' human ancestry was 

filled with many problems , but through it came the Messiah. 

Jesus' ministry focuses on sinners and corrects them. When you 

look at the Bible more thoroughly and sincerely, you can find your 

sal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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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다음 주일 설교 l 

메 λlot의 가촉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1) 

서 
O 

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언어로 쓰인 성경을 읽든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 

다. 요한복음 1: 1~2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 

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누구인지 요한복음 1: 14은 명료하게 밝힘니다. “말씀 

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서 영원 그 자체이신 분이시며 죄악 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 

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 

적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 

해 오셨다고 말합니다. 믿음을 통해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린 모든 죄인 

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계보에 한 일원이 됩 

니다.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 

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 

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끼시 18 : 1~2).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신 

자는 주님을 향해 나의 예수님， 나의 힘， 나의 바위，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산성이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 

러분의 구세주， 여러분의 하나님 ， 여러분의 가족의 일원이십니다. 

예수그리스도의 가족 

오늘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친아버지가 아닌 법적인 아버지와 관련된 

장황한 명단이 시작되는 첫 구절입니다. 언급된 이름 가운데 많은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악하고 심지어 끔찍한 일들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 16은 말씀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히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 

님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마리아에게서 나셨습 

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나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흔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 1:18). 예수 

님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처럼 동정녀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 

서 친히 정조를 너회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μt 7:14). 예수님의 잉태는 기적 

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그분의 가족으로 택하셨습니다. 메 

시아는 실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실제 인간의 가정에서 자라나 

셨습니다. 주님의 가정 배경은 실제와 거리가 먼 이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 

-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사역의 일부였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하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성육 

신을 통해 스스로 죄악 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인간이셨습니다. 곧 예수님은 신의 모든 속성과 죄를 제외한 인간의 일반적 

인 속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 

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 2:6).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 

갱생관옥샤 

다. 오직 예수님만이 합당한 구세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고통과 죽 

음을 느끼는 인간이셨으며 그 죽음을 죄에 대한 대가로 합법화할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현시는 참으로 경이 

롭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 

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뭇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 

1: 12~13).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은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남은 초자연적 

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인간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인간의 

어떤 업적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십니 

다. 예수님은 믿는 그 어떤 사람들과도 완전히 구별된 방법으로 나신 하나 

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신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주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주님의 혈통적 

인 계보 안에는 왕들과 창녀들， 신실한 사람들， 사악한 사람들， 시기하는 사 

람들， 의로운 사람들， 그리고 온갖 종류의 뒤틀리고 비천한 사람들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계보를 볼 때 주님의 혈통적인 조상에 포함된 한 사 

람한사람은우리에게 실제적인 소망을줍니다. 그틀의 행동은그리스도로 

오실 분이 누구인지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주님의 삶은 신성한 것과 인간 

적인 것이 흔합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한 신성을 보여 주는 이적들이 지저분 

한 인간의 삶과 뒤섞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조상을 속량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가족사를 속량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이처럼 사랑5씨독생자를주셨으니 이는그 

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 여호 

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아버 

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주어 네 이름을창대하게 하리니 너는복이 될지랴~， (창 12:1~2).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사람들을 속량하고 그들의 계보를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우리 

는 우리 자신의 가족사를 돌아보면서 이것이 이야기의 꿀이 아님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구속이 인류를 기다리고 있고 성육신을 통한 주님 

의 강림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내재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혈통적인 조상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보 

를 통해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죄인들과 그들을 구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을 좀 더 구석구석 꼼꼼하게 살펴본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이제 누 

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주님의 가족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16~17은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 

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옹전하게 하 

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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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네사렛에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 신의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매달렸다. 

셨다. 심지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병 

이 치료되는 기적이 있었다(마 14: 34~36) . .포기하지 않는 여인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외침에 예수님은 의외의 반응을 

이 소식을 예루살랩에서 접한 종교지도자 보이셨다. 분명 소리를 들으셨을 댄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다. 오히려 가 

들은 급히 게네사렛으로 왔다(마 15:1). 그 나안 여인의 간절한 외침을 측은히 여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여인에 대해서 말했 

들이 옹 이유는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다(마 15:23).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민의식을 가진 여느 유대인들처럼 말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 었다. 기적으로 인 씀하셨다(마 15:24).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 

해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듯했기 적인 모습이었다(창 12:1~2). 예수님은 계속해서 냉담하게 반응했지만 가나안 여 

에 자칫 자신들의 권위와 명예가 실추될까 인은 더욱 간절하게 예수님께 호소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마 15:25). “개들도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종교지도자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마 15 : 2η. 개 이하로 취급받았 

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보다는 예수 을지라도 그녀는 화를 내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가나안 여인에게는 자존심이 없었 

님의 꼬투리를 잡았다(마 15:2). 이에 예수님은 다. 그녀는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임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λ싸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종교지도자들 그녀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였고 마음으로 믿었으며 그대로 실천하였다(롬 

의 외식을 정확히 지적하였다(마 15 : 7~9) . 이어서 10:9~1이. 가나안여인은예수님의 시험을통과하였다(마 21: 22) . 

예수님은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 

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히는 것이니라"(마 15 : 1O~1l). 그럼에도 제 

자들은 종교지도자들의 눈치를 살폈으며 예수님은 다시 한번 비유를 통해서 제자 

들을 깨우치셨다(마 15:12~14). 이후에 예수님은 이방지역인 두로와 시돈으로 가 

셨다(마 15:21). 이미 두로와 시돈에는 예수님이 게네사렛에서 행하신 기적에 대한 

소문이 널리 펴져 있었다. 그리고 한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에 대해 들었다. 선민의 

식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하였다. 더구나여자였기에 가나안 여 

인은 가장 천대받는 부류 중에 한 명이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여인’ (잠 31:28~31)이 되었다. 가나안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문제가 많은 여인 가나안 여인은 문제가 많은 여인이었다. 가나안 여인은 심 

각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왔다. 그녀는 어떤 예의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다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 15:22).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감추지만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고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다. 그녀에게는 조금의 자존심도 없 

었다. 오직 예수님께만 매달려 자비를 갈망하였다. 주님은 자비를 갈빵}는 곤고한 

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신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 34:히. 주님은 연의t한 자들의 외침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시 61:2).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굳게 믿었기에 자 

/ ‘메시아의 혹을@ 

、‘

누1~1~ 사용한 

륙별한차료 

、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마찬가지로 마가 

복음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의사였던 누가는 

논리정연하게 사건을 배열하였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 

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끽 줄 알았노니”묶 1:3) 누7t복음 22:54~23:1 
말씀과 마가복음 14:53~15:1 말씀은 통일한 사 

건 즉， 예수님이 종교인들에게 심문받는i 장면과 베드로가 부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두 사건에 대해 마기복음은 한 날에 일어난 일처럼 서술하였다(막 

15:1). 반면에 누가복음은 이 사건들이 이틀에 걸쳐 일어난 일임을 분명히 하였 

다(녹 22:66). 이처럼 누가는 메시아의 수난 과정에 대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질 

서정연하게 기록하였다. 또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희롱을 당한 것에 대해서 마 

가복음은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괴롭혔다고 밝힌 것(막 14:55)에 반해 

누가복음은 대제사장을 뺀 성전 군인들의 소행(녹 22:63)이라고 서술하였다. 대 

신에 누가는 자신의 또 다른 성경인 사도행전에서 고난 사건을 보충하여 설명하 

였대행 6:11~14). 

특히 누가는 마가복음 외에 특별한 자료를 인용하였다. 누가복음 23:2~25 말 

씀이 바로 그 내용이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5:2~20 말혐l는 

유대총독이었던 빌라도만언급하였을뿐혜롯에 대한언급이 없다. 그러나누가 

복음은 빌라도뿐만 아니라 갈릴리와 베뢰아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세례 요한을 

죽인 뽕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하던 중 예수님이 갈 

릴리 사람임을 알고 판결을 내리기를 거부하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 

렘에 머물러 있는 혜롯 안디바에게로 보내었던 것이다(녹 23:1~η. 누가는 이 심 

.주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 여인 가나안여인은예수님으로부터 약속을받 

았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마 15:28). 이 놀라운 약속을 

받기 위해서 가나안여인이 한것은무엇인가?전통과율법을철저히 지켰는가?제 

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오랫동안 힘썼는 

가? 아니다. 가나안 여인이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오히려 이방인이었기에 율 

법과는상관이 없었고， 예수님의 사역에는장애가될뿐이었다. 이 여인이 한일은 

오직 하나，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믿었을 뿐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의 일인데， 이 여인은 단순히 그것을 했던 것이다(요 6:29).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히 11:6).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받기 위해서 자신의 실력 경험을의지하며 명예와공적을쌓는데 

정신을 팔고 있지 않은가? “다른 것을 찾지 말자1" 진심으로 회개하자. 

가나안 여인의 가정은 사탄의 공격을 받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이때 그녀는 복음 

을 들었고 복음의 원천이신 예수님께 매달렸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기에 

냉대 속에서도 포기 하지 않았고 결국 주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았다. 예수님은 그 

녀의 믿음을 보셨다(벤전 3:7).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믿는가? 그것이면 충분하다.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가게 하소서 아벤. 

문 과정 중 ‘혜롯과 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녹 

23:12)고 밝혔다. 혜롯은 유대인으로 갈릴리를 다스리는데， 빌라도는 로마인으 

로서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기에 서로 갈등관계에 있었다. 그러 

나 예수님을 심문하는 과정에서는 이들이 친구가 되었다.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적용한 죄목은 세 가지였다(녹 23:2). 이것은 사 

도행전에서도 밝혔다(행 24:5~6).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혐의점을 찾 

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기에 당시 관계가 불편했던 

헤롯에게까지 의뢰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을 때 베 

스도 유대총독과 혜롯 아그립바의 모습과 비슷하다(행 26:1，6~7，23， 29). 여하튼 

빌라도와 혜롯의 결론은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메시아를 대망 

하며 율법을 철저히 연구했던 종교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 

이라고 재촉하였다(녹 23:23).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무죄함을 주장하고， 유대인 

틀은 예수님을 정죄하였다. 참으로 역설적인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당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무리는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며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던 유대인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십자7에서 끔 

찍한 최후를 맞이하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경제적 회 

복을 이룰 강력한 메시아를 꿈꾸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 하나 

님의 방법은 험한 십자가였다. 그런데 우리도 험한 십자가를 거부한 채 이 땅에 

서의 부와 명예를 소밍F하며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철저히 외면하며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회개하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어， 좁고 험한 

고난의 길로 나아가자. “최후 승리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가 붙들겠네 아멘. 

‘매주 월요새벽기도회μH벽 4:40)에서 상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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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담장만큼이나 그들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다. 예수님을 소개하겠다고 하면 

우호적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그들은 대부분 자신도 예수님 

을 믿고 있다면서 자리를 피하려 했다. 그러나 바쁘다고 집안으로 들어가려는 그댐 

게 우리의 어눌한 말로 십자가 복음과 부활과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다른 길은 없 

다고 하면서 영접기도까지 시키면 아멘 ’하고 잘 따라주었다. 우리를 안아주며 환한 
웃음으로 대해주던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계셨고， 우리가 길을 몰라 헤멸까 손짓으로 

길을 가리키며 끝까지 지켜보던 할머니도 잊을 수가 없다. 

김순자(집사， 23교구) 

예수님을 믿으세요 

자동차로 7-8시간 걸린다는 소리만 듣고 사막의 첫 여정에 올랐다. 저녁이 되자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비춰지는 곳이 길이 되어버리는 그런 곳을 정처없이 달려갔다. 

사막 한가운데 널부러져 있는 짐승의 뼈다귀와 말과 여러 짐승들을 보며 두려움에 펼 

어야 했다. 그러나 막상 사역이 시작되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우리는 세 개 조로 나뉘 

어져 흩어져 복음을 전했다. 사료띨은 많지 않았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자 우 

리의 말을 잘 들어주었다. 그들은 순수했고， 우리도 열심히 전도지를 짚어가며 “예수님 

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외쳤다. 날씨가 더우면 구름기둥을 

보여주셨고， 가는 곳마다 순간 순간 주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는 느꼈다. 인간의 생각대 

로 먼저 판단하고 미리 걱정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 

을까 생각하니 부끄러웠다. 

죄미희(집사， 2 1교구) 

복음을 선하는 발 

어느 사역지에서 한 자매가 예수님을 들어보았다고 하면서 찢어지고 벌레 먹은 진 

흙 투성이의 구멍난 성경책을 집안 구석에서 가지고 나왔을 때 저는 ‘누군가 이곳에 

복음을 앞서 전했고 이제 주님의 시간에 내가 이곳에서 쓰임받는구나.’ 라고 생각했습 

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봐옵는 것처 

럽 그 성경책을 보면서 가슴이 아폈습니다. 성경책 겉표지를 물로 씻으며 요효L복음 3 

장 16절을 같이 읽으며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책 

이니 목 매일 한 장씩 읽고 기도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벌레 먹어 구멍난 성경책 ! 마 

치 선교지의 죽어가는 영흔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음 속으로 다시 한 번 기도드혔습니다. “주여 ! 저희들을 사용하소세 죄악투 

성이지만 회개시켜 주시고 정한 마음과 정결한 영을 주셔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묘」을 

바라보며 나o}가게 하소서. 십자가 복음묘띨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소서 

김석영(접사， 7교구) 

진하지 않으면 

선교지에 도착해 보니 우리의 60-70년대가 생각났다.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탄 

사료F들이 먼저 전도대상이 되었다. 그러다가 들어간 한 집에서 순진하게 보이는 한 영 

흔을 보았다. 상하수도 시설도 없고 전기도 없고 앉으라고 치워주는 마루는 지저분했 

지만 티 없이 맑은 눈의 그 어린 소녀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솟구쳤 

경건회 때 불렀던 찬송가에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란 가사가 떠올랐다. 
‘그렇구나， 그 가사처럼 전해야 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 

나 란 생각에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나왔다. 한번은 10여 명의 식구들이 모여 있던 어느 
집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나오려는 순간 그 중 한 사료에 

“아벤”으로 대답하였을 때 정말로 감사했다. 

김굉일(집사， 1 5교구) 

회개와 감사의 눈물 

굵은 비와 쌀쌀한 초져울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빗물이 고여 울퉁불퉁한 도로를 

달려 한 마을에 도착했다. 주운 날씨에 한기를 느껴 따뜻한 집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 

하고 싶었다. 감사하게도 차에서 내리자마자 밝은 미소의 17세 소녀를 만났다. 우리는 

그녀의 집으로 가서 소녀를 안으며 인사하려던 순간 멈칫 할 수밖에 없었다. 소녀의 

팔과 목의 피부가 짓눌려 고름이 흐르고 파리와 모기가 맴돌고 있었다. 주님은 내 죄 

를 위해 최고의 수모와 고노띨 겪으셨는데 이런 모습에도 인간적인 갈등을 하는 내 자 

신이 부끄러웠지만 이게 내 모습이었다. 이렇게 어리석은 나는 곧 회개와 감사의 눈물 

을 흘려야 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이라는 찬양을 두 번묘때 따라부르며 주기 

도문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수한 영혼을 보았기에， 주님이 예비하신 딸을 만났기 

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기에 

선우성은(집사， 24교구) 

성명님의 역사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주님께서 건져 주실 때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 

에 선교에 동참하였다. 발이 닿는 곳이 바로 주님이 예비한 곳이라 확신하며 사역지에 

도착하니 놀라울 정도로 많은 영흔이 기다리고 있었다. 성령님께서 앞서 가셔서 준비 

하고 계셨다. 특히 어린이들의 깨뭇하고 맑은 눈동자를 보며 ‘저 영흔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싶었다. 주님께서 그들의 죄값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 

같아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더 놀라운 것은 연일 가는 곳마다 어떻게 저토록 많은 영 

혼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것이야 말로 성령님의 역사였다. 주님， 어떻게 저희들을 이곳 

으로 인도해 주셨는지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순자(권사， 1 1교구) 

욕심을 버리고 

사역을 하면서 선교지의 영흔들을 기억하려고 특징을 적었고， 그 영흔들이 기억이 

나지 않으면 너무 속상했다. 나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로서만 역흘띨 해야 했는데， 

나는 그들을 더 이해하고 싶었고， 그들이 빨리 회개하고 영접했으면 하는 욕심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 영흔틀에게 집착하는 나 자신의 모습에 너무 힘들었고， 나로 인해 

다른 팀원들의 사역에 지장을 주는 것 같아 너무 속상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나에 

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회개와 감사하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다. 내가 

어떤 것을 정말 먼저 생각해야 하고 어떤 것이 진리이며 어떠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지 다시금 알게 해 주셨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새 힘을 주셨다. 나의 부족한 

언어로 예수를 전하였지만 주님께서 각각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가 두드리셔서 그들에 

게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알게 해 주시고 체험시켜 주실 것을 소망한다. 

이나현(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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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행 사 명 날짜 행 사 명 

l월 7 (수) 정기당회 교회설립기념 특별찬양예배 

겨울성경학교/ 겨울수련회 
25 (주일) 학습세례식 (2차) 제72기 교사양성부 개강 (11/ 21 종강) 

경로심방 
장애인주일 제42기 찬양대원양성부 개강 (11/ 21 종강) 

단기선교팀파송 
8 (수) 정기당회 

1 (금) 신년감사예배 5월 수요성경공부 2학기 개강 (11/ 24 종강) 

3 (주일) 성찬식 (1차) • 대심방 
후반기 충현전도대 훈련 (11/ 24 종강) 

6 (수) 정기당회 단기선교팀파송 

31 (주일) 선교주일 2 (주일) 성찬식 (4차) 10월 

어린이 · 어버이주일 (기족연합예배) 대심방 

2월 12 (수) 정기당회 단기선교팀파송 

겨울성경학교/ 겨울수련회 
23 (주일) 성령강림주일 (오순절) 6 (수) 정기당회 

전반기 충현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15 (금) 피택장로(주제발표) 

경로심방 6월 20 (수) 임직예배 (장립안수집새권새 

단기선교팀파송 대섬방 
22 (금) 청지기훈련 (3차) 

10 (수) • 정기당회 단기선교팀파송 
24 (주일) 학습세례식 (s차) 

17 (수) 재의 수요일 μ}순절 새벽기도회 시작) 6 (주일) 계절학교 교사강습회 에1.2.3교육위) 31 (주일) 종고깨혁주일 

26 (금) 청지기훈련 (1차) 9 (수) 정기당회 

28(주일) 학습세례식 (1차Y 13(주일) 제직회 11월 

18 (금) 청지기훈련 (2차) 신년도예산안심의 

3월 27 (주일) 학습세례식 (3차) 신년도직분자심의 

대섬방 
대심방 

단기선교팀파송 7월 단기선교팀파송 

7 (주일) I 성찬식 (2차) 여름성경학교/ 여름수련회 
7 (주일) 성찬식 (7차) 

제71기 교사양성부 개강 (5/ 23 종강) 단기선교팀파송 
10 (수) 정기당회 

제41기 찬양대원양성부 개강 (5/ 23 종강) 4 (주일) 성찬식 (5차) 
21 (주일) 추수감사주일 (가족연합예배) 

10(수) I 정기당회 (일꾼 추천)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특별찬양예배 

수요성경공부 1학기 개강 (5/ 26 종강) 7 (수) 정기당회 

전반기 충현전도대 훈련 (5/ 26 종강) 1 12월 

21 큐일~ I 일꾼 후보 표 (주꿇현) 8월 절기구제(성탄) 

28(주일) 종려주일 (가족연합예배) 
여름성경학교/ 여름수련회 

단기선교팀파송 

공동의회(일꾼투표) 
단기선교팀파송 

5 (주일) 계절학교 교사강습회 (제1.2.3교육위) 

29-4/2(월~금) I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후반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8 (수) 정기당회 

4 (수) 정기당회 
15 (수) 임시당회 (예/결산) 

4월 I 22 (주일) 학습세례식 (4차) 19 (주일j 특별제직회 

대심방 ‘ 은퇴자시상 

단기선교팀파송 9월 23 (목) 성탄축하 찬양의 밤 (제1.3교육위) 

2 (금~) I 성잃일 (성찬식 3차) 대심방 
25 (토) 성탄절감사예배 

4 (주일) 부활주일 
단기선교팀파송 

26 (주일) 학습세례식 (6차) 

부활주일특별찬양예배 5 (주일) 성찬식 (6차) 
공동의회 

피택자교육 개강 (9/ 25 종강) 
교회설립 기념주일 (가족연합예배) 



저11074호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드는자 

저는 그동안 청년2부를 몇 해 출석하면서 교회 

의 조직과 행사가 기획이나 구성면에서 엉성하다 

고 느꼈습니다. 해가 변해도 개선되지 않는 낙후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r 그래서 작년 이 

맘 때쯤 다음 해의 봉사부서를 정할 때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해 보리라 그것도 

완벽하고 치밀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서 멋지게 말 

입니다. 결국 면려회장으로 당선되었고， 저의 각오 

는 ‘하나님의 뜻’ 의 자의적인 해석과 더불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돗은 제가 생각 

하고 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나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고， 사람들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잘하려고 노력할수록 일은 더 

욱 꼬여만 가는 듯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제 

뜻이 아닌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는 

했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 

- 습니다. 

시죠l이 지나면서 번번히 부딪히는 어려움 속에 

서 저는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 결국 주님께 진정 

으로 매달럴 수부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 

은 그때부터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비하 

는 일들은 오히려 세세한 준비를 하지 않았음에도 

너무나 순조롭고 은혜롭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예 

전부터 매사에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한다’ 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한 내 자 

신이 너무나 미련해 보였고， 주님께도 너무나 죄송 

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제가 

스스로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순종하는 마음 

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인내하신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잘 안 보였지만 지난 한 해가 제게는 영 

적으로 많은 고민과 깨우침을 주었습니다. 그 은혜 

도 감사한데 이토록 보잘것없는 죄인을 올해는 청 

년2부 교사로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아마도 맡겨주 

신 영흔들에게 더욱 십자가의 복음묘띨 전하게 하 

기 위해 예전에도 그랬듯이 지난 한 해 동안도 단 

련시키신 듯합니다. “주님， 이제는 사람들 보기에 

좋은 행동이 아닌 주님 보시기에 뀌한 진정한 십자 

가의 복음묘띨 붙드는 재} 되기를 원합니다. ’ 
정재석(집사， 정년2부) 

쇄 x，.，，.의 껑 '1 도 
']도악는 척악기한 억렵^] 않닥. 

점잖고 우。t악계 ']도악기도 억렵^] 않닥. 

그럭Lt ^]옥 0] 엉헝난 탁격읍 받']까^] 기도야벽. 

두턱운 혈문。l 열리']T1t^] 기도악역， 

산 같은 방애물。l 사락^]']까^] 기도악역， 

안개가 삭i!t^]고 무름。l 걷이역 뺏설0] tI]휠 례마^] 

힌정으효 ']도악']반 합으로 억멸막. 

주낀흥헌 

초등학교 1학년 시절이 생각납니다. 새 책가방에， 처음 맞는 담임선생님， 처음 불러보는 교가와 처음 배우는 

것에 대한 설레임과 신기함 등등. 첫 담임선생님에 대한 기대감과 배움의 과정들을 새가족양육부를 통해서 느꼈습 

니다. 지도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저는 성경에 대해서 배우며， 또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 

다. 매주 은혜로운 시간， 은혜 충만한 말혐l 한 주 한 주 제 삶은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새가족 분만녕부까지 마 

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늘 배가 불렀습니다. 주일 3부예배 때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소중한 은혜로운 시간 

속에서 사랑의 음성이 담긴 기도에 무엇가 마음 든든한 삶의 희망을 가득 충전 받고 나온 것 같아 그냥 배가 불렀 

습니다. 

새가족양육부는 저에게 등대였습니다. 무섭고 캄캄한 바다에서 환한 빛 하나만으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를 인 

도해 주신 주님의 축복의 빛， 사랑의 불빛으로 믿음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꿈꾸는 것 같지만 현실에서 하 

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20년 E때 교회를 다니며， 새가족부양육부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며 공부할 때마다 예수 

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 품 요뻐서 울어라， 내 안에서 쉬어라’고 말입니다.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찬양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참회의 눈물， 예수님 

을 사랑하는 눈물， 힘들어 지친 저의 눈물… 어느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뜨거운 가슴에 예수님께서 이 

제는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겨 늘 따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전부터 저를 사랑해 주셨지만， 그 사료L을 제가 너 

무나 늦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 저를 가η씨에서 아주 많이 사랑하시나 봅니다. 

제가 받은 은혜와 사랑， 이제는 저도 다른누군가에게 작은 등대의 불빛이 되어 주고 싶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 

는 가방 요때 이제는 항상 성경책이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제 입술이， 제 마음이 신실할 수 있도록 

예수님 품 요빼서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이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 

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가족양육뱀l서 믿음의 첫 발을 내딛음에 감사하며 또 감사드립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성경을 찾는 방법도 몰 

랐고， 주기도문도 제대로 못 외웠고， 아는 찬송도 거의 없었고， 여러 사람 앞에서 기도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직 

도 많이 부족하지만 말씀을 많이 읽으며 믿음의 성장과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주아(성도， 새가족앙육부) 

(? 새가족을왼영압니다 φ 

번호 성명 

1487 최미라 

1488 하형욱 

1489 서은화 

1490 하시온 

1491 박성애 

1492 채두흰 

1493 흥연옥 

1494 깅현주 

1495 황은경 

1496 엄기백 

1497 이선영 

교구 소속부서 

16 고등부 

교역자 

사모 

-j」iE。드? ‘-t「j

2 장년4부 

8 대학부 

1 장년 1부 

8 」「L;Z5-닙「 

22 청년 1부 

22 청년 1부 

20 청년 1부 

인도자 

김신자(8) 

박철구(9) 

김미숙(8) 

닙명획 (9) 

김신자(8) 

악^]만 。l것은 분명 악Lt닝의 일。l역 민만。l 알 수 있는 훌l고의 노동。l막. 

']도야는 손과 먹i!]. 막음의 수고는 절돼 헛되^] 않닥. 

1498 

1499 

흥차영 

이셋별 

2 

1 

청년 1부 

청년1부 

박신영(22) 

편성연(16) 

흥경숙(19) 

。t무 음성도 듭i!]^] 않는돼 문짙']계 기도악역 ']닥를p]란 쉴^] 않닥 

그럭Lt 악Lt남。l 응답악실 돼마^] ']닥려。f 만닥. 

']도 응답의 가쁨은 상롱을 연틴 억먹 L]의 ']쁨.0] 역， 

사슴을 벗고 애로운 삶과 착유를 얻은 노에의 ']쁨。l닥. 

']도는강악닥. 

1500 최원태 

1501 조혜경 

1502 장지혜 

1503 깅지혜 

1504 장병구 

13 

10 

8 

12 

18 

::l!ξI5-닙「 

청년 1부 

고ε=5-닙「 

청년 1 부 

장년2부 

정희수(13) 

김현도(9) 

박인주(19) 

이경진(8) 

이정애(2) 

* 흥언교회의 얀가족이되'7/.원하시는 문은 

본당203.호 A/l71족 등록길로오')，/7/111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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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입 

권사회총회 

일시 : 29일(오늘) 15:00 εh소 : 갈렬리훌 

2. 집사회속회총회 

일시 : 12월 6일(다음 주일) 15:20 

Eht : 제1교육관 YJ7호 

업셰 

이순섭 성도(백운학 집사의 모친 · 박미혜 
집사의 시모， 21교구 심곡구역) / 20일 별 

세， 23일장례 

2010년 빼2차 CMTC 
밑씨 :12뭘 6밑(다톨 후밑) 장소 : 링l리톨 

시 간 l 강 의 
18:1훈↑8."25 1오리엔테이션 

18:.장-19:15 1 주지|강의(기도6뼈 나7 f는 선꾀 

19:1~9찌012010년도 선교정책 

를헌기도뭘 혹러핵뭘 모힐 . 
1.모집부문 식당주g뻐써일하실분 

주낀흥헌 

교 

헨드l 연주대 단흩 모뭘 
일 시 : 29일(오늘) 12:00 장 소 ‘ 본당 3층 핸드벨실 응시자격 , 세례 또는 입교 교인 
전형내용 : 지정곽찬 359장 전성을 향해 기는 성도들아) 외 자유곡 1곡씩 악기 연주 

(피아노 포함 리듬과 음정이 있는 모든 악기 가능) 또는 친앙 

2010년 교구월꾼 칙무톨를 
여성일뀐2회 일 ÁI: 12월 2일(수) . 9일(수) 수요1부예배 후 12:10 장 소 각 교구 영성훈련 징소 

대 상 : 심방보조권사 부지역징， 구역징， 구역권잘， 여간사， 여전도회장， 여새가족앙육부장 
남싱일뀐1회) 일 시 : 1 2월 9일(수) 수요2부예배 후 20:10 장 소 · 걸릴리흘 

대 상 : 지역장， 구역장 남간사 남전도회장， 남새가족앙육부장 자원봉사팀장 

2010년 겨를1뭘획교 강em 빛 교시 찌교욕 
;;111교육위원회 및 고등부 소속교시 일 시 : 12월 6일(주일) 12:10~13:50 장 소 : 재교육관 507.호 
께3교육뒤원회 소속교사 일 시 12월 13일(주일) 15:00~16:00 장 소 · 째교육관 507.호 

2010년 현반기 전도꾀정딘 g엉흘린 
일 시 2009년 12월 6일~2010년 1월 31일 매주일 15:1O~16:00 징 소 , 째교육관 407.호 

션교언어 톨린 
일 시 ’ 매주일 15:00 장 소 . 째교육관 405화내몽열) 501회킴보디에 f뼈화스리랑카):ffi호l베트냄 :æ화인되 510회리오식 

12월 주일 및 수요예배 기도 담당 

월 。E| 주일예배 (장로) 찬양예배 수요예배 (권새 

II m W V 
엔수집시，징로) 

II 

6 진학래 황의만 노영한 권명옥 강철형 박찬옥 이혜자 박경애 

저11 074호 

훨훨 충현 기도의 창 
“이에 예수쩨셔 야료시되 ot에치 져·률융 λ}하예 추융소셔 

차"률이 #는껏율 알지 못항이나이다 ” 

디j 충현의 모든 생도가 새벽을 깨우며 자기를 부인(마 
16:24)하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그리스도 예 
수의 종역롬 1:1)이 되게 하소서. 

a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9)하게 하시고，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 
는 복음의 통로(고전 2:2)로 사용하여 주소서. 

a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마음과 한 뭇(빌 2:2)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 
회를 주님의 교회(마 16 : 18)로 세워 주소서. 

a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 
(갈 6 : 14)이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만 천국일문이 
양성(덤전 4 : 6)되게 하소서. 

딩 1.1 . 1 전도(딛 1: 3)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 · 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수 
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45"-얹세여자서엠파앤 

2쩌| 흘 서 류 지필이력서 주E를록등본 
S회장추천새타교인 12 

13 정선현 

20 안석현 
이상석 박철구 장철환B 

이성섭 최지윤 이세영 
이계인 김재호 

지규성 이선홍 
한숙원 

김금순 
김유순 
왕순회; 

딩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교(행 1: 8)에 모든 성도가 7)-는 선교사， 보 
내는 선교샤 (벨전 2:9)가 되게 하소서. 

a서류제흩지 깅님구역심톨æ5-1 
충현교회 시무국 률 æ1-763-영25 27 조중민 김종구 이종석 최세진 추병창 정창수 정은숙 홍현기 

새벽기도회 (11/30 - 12/6) 

11/30 (월) 12/1 (화) 12/2 (수) 12/3 (목) 12/4 (음) 12/5 (토) 12/6 (주일 ) 

a 교회에 통록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1:12) 
로 믿게 하시고， 예루살렘 찬양대(녹 2:36)를 통하 
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 
소서. 

설교자171 도자| 김성관/진학래 최성득/최용길 김백만/조성수 이광현/송문식 강호생/최홍섭 윤요한/정원임 최진철/서명란 g 충현의 재단(유지 · 통산 • 복지)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 납골시 
설 건립 및 함양 충현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 
(골 2 : 15)되게 하소서 . 

설 교 본 문| 메시아의죽음 고후 3 : 1 - 6 고후 3:7- 18 고후 4‘1‘ 12 고후 4:13 ‘ 18 고후 5 : μ10 고후 5 : 11 - 21 

날짜 여|배 

12/2 
수요 I 

수요 II 

1274 금요찬양 

주일 I 

주일 II 

12/6 
주일 m 

주일 W 

주일 V 

주일찬양 

예배 담당 (12/2 - 12/6) 

설 교 사회 기도 찬앙 

세례요한의 탄생은?(녹 1:13-17) 김성관 목사 안일찬 김경자 그 어린 주 예수(호산나 찬양대) 

죄사함의 비밀(녹 7:36-50) 김창성 목사 김성헌 최영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실로암 찬양대) 

김성관목사 강명구 예루살렘찬양대 /클라리넷강혜경 /소프라노 김지영 

메시아의 가족(마 1:1) 이순식 목사 김백만 진학래 〈예배전찬양〉 

메시아의 가흰마 1:1) 이희식 목사 최성득 황의만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외 /플룻노은영(전임 연주자) 

메시아의 가흰마 1:1) 김성관 목사 김익환 노영한 고요한밤거룩한밤 외 /피아노 5중주 

메시아의 가흰마 1:1) 박용현 목사 양태선 권명옥 저아기잠이들었네외 /플룻노은영(전임 연주자) 

메시아의 가흰마 1:1) 윤요한 목사 안일찬 강철형 오랫통안 기다리던 외 /바이올린 김소현(뱀엘 오케스트라 악장) 

새로운 시작(막 1:1-15) 김성관 목사 김창성 박찬욕 소망부 중창단 / 만도린 연주대 / 20교구 

|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iIICJ호 l 

1 5분 헌 ， 예배는 시작될U다 ! 
iiP1iJ'4QQ5]C: ., 
랩와폈:홀~ 냐 .. !펴繼j싫擬 

. w• iiiiii ...... I[.~J1 

‘ -= τ켠순Bl줬’‘시 
-lt7헝얀 C에밴를 ~/&n셔 

￡든 에밴〔즙l효Dlj작 !&j분 죠?예l 

에배승l에 착섣애 주승lλl오 

예배및집회안내 기도원집회 안내 (홈 031-766-5425) [ 섬 기 는 분 들 l 
구분 시 간 

오전 7:00 

II 오전 9:00 

m 오전 11:00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 : 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V 
오후 3 :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수요예배 I 오전 1l :00 II 저녁 7:00 
급요찬양집회 저녁 7:0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구분 시 간 장 ~ 

영아부 
I 오전 9:00 제 1교육관 110호 

II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초퉁 1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407호 

초동 2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507호 

중풍부 오전 10:30 갈렬리흘 

고퉁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충 

대 학 ‘부 (토)오후 2 :00 제2교육관 4충 

청년 l 부 (토)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청년 2 부 오후 12:15 제 2교육관 2충 

장소 - > 1 ‘ 차 량 

본당 

본당 

본당 

본당 

본당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m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 
어 및 수회로1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랑 
카어1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통역될니다‘ 

본당 

본당 

본당 

본당| 

Sim뼈없JS trar뼈tiOl1S in 태 sI1, Chinese, J때anese 

and 혀n Langual맹 are available at the Eleven 0' ck성〈 
wαship se!끼ce， and Sri Lankan, Chinese, MOI1go 때 
Russian. Hindi and 1때~n않ian 뼈 허50 aV8J녀ble at the 
One 0' clock Worship 않f\oice 

구분 시 간 장 -끼」‘ 

장년 1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1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릴리훌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 : 00(성인) 

탁아부 
(주) 오전 8:30-오후 6:얘 

선교관 1충 
(금) 저녁 6:30-저녁 9t'() 

새가족양육부 오후12:10 베다니흘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멘 훌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4:30 제 1교육관 7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l 위임목사 김성관 

l 시무잠로 ·부목사 

유노지찌광딘헌이시 재 이정위원 훈정 김 통신종부구정 차 천댐신원득정 예루 이실영종천석g때정 박인기 정진호 김익환 장 훈 이회식 
때비디부 19.교구 1교구 선교위원회 12교구 

임앵징무위천원 진 당회흥서용기 전 찌징홍위렬원 김 1뻐단구용징 김 징년환1부기정 히종철 안치원 양재웅 유재진 강명구 
5교구 2교구 쥔뺑현 3교구 Z교구 

선원교옹위원철장 이 7교형구수영 안 징년동영현정 황 12교의구만정 셰 김2교구육위형원정 양태선 유현철 탁정헌 최성득 박용현 

최23윤교구덕징 이전도계위인원 박행징덕위양원 이 11교태구식징 박봉사흥위원규정 
17.교구 대희부 9교구 11교구 24교구 

이팡현 강호성 올요한 김근영 박준식 

제권2교명구위옥원징 조 예배종위원환징 배 봉사훈위식원 김 3교영구정달 이봉사설위호원 
16.교구 21교구 1á교구 청년1부 8교구 

최진철 정민권 김창성 이재현 이순식 

최낀흙지{융원 노영한 박 소밍철부구장 쩨 정3교챙웹길원징 신 19.교상구수정 1:1교구 14교구 7교구 6교구 18교구 

안일찬 김성현 김백만 김훈창 하형욱 
고제숭 강철형 김예배영위응원 이달옥 장철환A 고등부 중등부 20.교구 10교구 23교구 
깅사위원정 기획위원 유지부징 징년2부장 

등김록숭설부곤정 함 17교철구주징 윤 예석애위민원 정 24.교선구현정 제 안1교석쩌현원ε • 여전도사 
홍순얘 이옥주 김말자 김긴해연근원 김 깅A창}위국원 김 9교중구징선 초 임중터창설식부정 진 행정학위래원 융 6인교구숙 김 3연교구식 5교구 18교구 16.교구 

김제1신교구국정 전 초등계2뿜식 전20.교은구배정 석 찌정 영위식원 구찌징재위완원 김정연 강덕필 최운실 전은회 김정자 
10교구 8교구 12교구 7교구 14.교구 

송기획두위원섭정 유 탁0상}부태징 박a상교구대정 행 김정규위원석정 신 신교광위철원 김정회 이북순A 류진희 임태주 강영미 
4교구 m교구 고등부 17교구 lá교구 

정2교창구정수 엄 전복도위섭원 이정년상2부석징 기 오브리순엘전도웹g 재 양1교기육위수원징 욕미자 이복순B 황순란 김정운 강옥련 
9교구 11교구 21교구 24교구 1교구 

김딩회태부서식기 김 16.교철구환정 김 진도연위원태g 김 영0종}부홍장 장 15철교구환청B 정원임 서명란 조현영 이향란 장혜구 

정4교태구통정 • 이 6교세구정영 이봉사성위섭원 장 건축철위원규정 이 중등보부신정 
2:l교구 13교구 교재연구 2교구 19교구 

나영실 

이13상교구해정 김5교성구호정 조 8교중구정민 이 기도호원일깅 추 10교병구창정 
a교구 

잉최01누세엘전진~Irt정 김 에8흉}디부기정 박광식 류 14.교기구명정 박성명 ·시링부지도 신범식 l 외선부지도 나기태 
초등1부정 세기즉양육부정 

이정년상1부복정 O 지벤찬규행성|정 박 진총도위융원 문 유이효부식정 노예배은위영원 - 전임지휘자 김원섭 김숭회 김진협 

구봉사원위섭원 컵鍵} 캡옳줍 좀짧흉 실꿇앓섭~ • 전임연주자 장연회 노은영 한경숙 
이신교창위회원 김외신영부성징 백찌징봉위선원 ·선 교 사 송요한 

-~즈장I메검. Published by Choonghyun Church Press 


